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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

ty,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students in grades 5 or 6,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the SPSS/PC 12.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

ference in loneliness between the upper 25% and lower 25% groups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

tudes, and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affection-hostility in parental

rearing attitudes, validation and conflict in peer relationships, and attachment security explained 39.6% of the total vari-

ance in loneliness. Conclusion: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a ne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manage children’s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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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외로움은 특정 형태의 관계부족으로 나타나며 친밀한 애착관

계나 의미 있는 우정,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Kim, 1997; Kim & Baik, 2003; Kim & Song, 2001), 발달주

기에 따라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 현재 성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로서도 인식되고 있다(Kim,

1999; Krause-Parello, 2008).

아동의 외로움은 다른 부적응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으로

하여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하게

만들어 올바른 아동성장과 발달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빈약

하고고립된상태에서아동기를보내게되면성인기에부적응행

동, 반사회적 행동, 정신병적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Park, 2003). 이렇듯아동의현재적응이나미래의적응을예측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외로

움에관한 연구의 필요성이요구된다.

또래 관계는 아동기 사회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외로움을

포함한 아동의 정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2007). 특히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

하는사회관계의영역이극적으로넓어지는시기로이시기의아



동들의 과제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수있게된다고하였다(Buhrmester & Furman, 1987).

Asher와 Wheeler (1985)는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동일수록 또래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아동들보다 더 큰 외

로움을 표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고립과 주관적 외로움은 또래의 배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Berlin, Cassidy와 Belsky (1995)는 초기 아동기에

가장 외롭다고 보고한 아동은 이전에 영아기동안 불안정 양가

애착관계로 분류되었던 아동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자녀

관계 또한 외로움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

의한변인으로일반화되고있지만아동의외로움을이해함에있

어서는외로움을 개인의 내적인 정서로만 강조하여 가족이라는

일차적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최근경험적연구들이수행되고있다(Song, 2007). Hay,

Payne와 Chadwick (2004)은 엄마의 온정은 아동의 낮은 외로

움수준과 관련되어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은 또래관계를 중요시하고 또래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부모에게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

호작용은줄어들더라도부모에대한애착의중요성은여전히강

조되며(Dwyer, 2005), 외로움은 개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

의 질이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사

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서이므로, 아동이 애착 대상에

대하여형성한내적작동모델이아동의외로움에영향을미칠것

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Kim, 2006). Allen, Moore, Ku-

perminc과 Bell (1998)은 부모에 대한 애착은 외로움이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외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가정형

태,외모만족여부, 형제친밀감, 자아존중감등이포함된다(Doh,

1999; Kim & Song, 2001; Yang, 1993).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의 외로움은 부모의 관계와

교우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아동의 가족 경험과 또래 상

호관계속에서 연구되어져야 하지만, 외로움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외로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개인의 인성 특성

이나 정서 및 행동 특성 등에 관심을 갖고 외로움을 주로 개인

적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며(Song, 2007), 국내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또래관계에 초점

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Kim, 2001). 또한 비록 기존연구에서 가

족적맥락과사회적대인관계를고려하여외로움과양육태도, 애

착, 그리고또래관계의변수와의관련성에서독립적인연관성을

제시하고는있으나, 아동의외로움에이르는영향을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충분하지 않다. 

한편, 양육태도를측정함에있어최근에는부모에대한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인성적, 행동적인 특성

들과관련되어있으므로부모자신의보고보다는자녀가지각한

부모의양육태도를측정하는것이더바람직하며(Rohner & Pet-

tengill, 1985), 애착불안정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부전은 횡단적

이기보다 발달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영아 및 초기 아동기에 비해 중, 후기 아동의 애착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Dwyer,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과의관련성을확인하고외로움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

로움에대한이해를높이고, 외로움경험의예방및중재를위한

효율적인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관련 건강교육과 상담의 기초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

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

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

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규명하는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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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연구의대상은G광역시B구에소재한M초등학교와J초등

학교에 재학중인 학령기 후기 아동들로 유의표집하였으며, M초

등학교의5학년학생전수와J초등학교의6학년학생전수를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

인 .15, 검정력(1-β)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03

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M초등학교 108명, J초등학

교 99명으로 총 20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또래 관계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의 연구에서 사용

한 우정지각 질문지를 Lee (2001)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였으며, 본도구는상호간의도움정도를묻는5문항, 상호간의

배타성 정도를 묻는 3문항과, 상호 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를 묻

는 3문항, 상호 간의 마음을 터놓는 자기표현 4문항, 상호 간의

의견 불일치 정도를 묻는 갈등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범위는‘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

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

은것을의미한다. Lee (2001)의연구에서도구의신뢰도Cron-

bach’s α=.79였고, 각 하위영역별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

현, 갈등의 신뢰도 Cronbach’s α=.72, .71, .61, .63, .56,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85, .80 .76, .79, .71이

었다.

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Oh와 Lee (1982)가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

였으며, 본 검사지는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4

개 영역이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육태도에 대

한 아동의 지각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즉,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방향으로지각하고있음을의미한다. Oh와Lee

(198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0였고, 각

하위영역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의 신뢰도 Cronbach’s α=.70, .66, .68, .74이었고,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고, 각 하위요목별 신

뢰도 Cronbach’s α=.75, .67, .64, .77이었다.

3) 애착 안정성

Kerns, Kepac과 Cole (1996)이 제작한‘애착 안정성 척도’

(The Security Scale)를 Park (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중기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부모-자녀관

계에서 지각하는 안정감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의존성

척도와 가용성 척도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아

동이 애착 대상자를 가용하고 반응적인 존재로 믿는지를 측정

하고, 둘째, 아동이 위기 상황하에서 애착 대상자에게 의존하

는 정도를 평가하며, 셋째, 애착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데 편안

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전혀 아니

다’1점에서‘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5점에서 60점까지이며 안정성

의 연속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

착을 의미한다. Park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0

이었다. 

4) 외로움

Asher와 Wheeler (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 질문지

(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LCQ)를 Kim (2001)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과 또래 관계에서 아동 자신의 주관적 평

가와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을 묻는 내용들로 구성된 16개 주요

문항과 아동의 취미나 선호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8개의 항목

을 포함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적인 8개의 항

목은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돕기 위해 첨가된 항목으로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항상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

계산하였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Kim (2001)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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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은2008년6월9일부터20일까지G광역

시 B구에 소재한 M초등학교, J초등학교에 본 연구자가 각 학

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

과 기재요령을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250부를 배부하여 238부

(95.2%)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

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7부(87.0%)를 본 연

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및연구변수의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차이 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외로움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

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M초등학교 108명, J초등학교 99명으로 5학

년 54.6% (113명), 6학년 45.4% (94명)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

학생 47.3% (98명), 여학생 52.7% (109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0.9세(10-13세)였으며, 평균체중은42.3 kg (21-80 kg), 평균

신장은 149.7 cm (130-168 cm)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43.5% (90명), 자영업

이 31.4% (65명), 전문직이 9.2% (19명), 기타 15.9% (33명)이

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35.2% (73명), 전일제가

46.9% (97명), 부분제가 17.9% (37명)이었다. 아버지와 동거 형

태는 별거나 이혼이 5.3% (11명), 사망이 2.4% (5명)이었으며,

어머니와 동거형태는 별거나 이혼이 1.9% (4명), 사망이 1.0%

(2명)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외로움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또래관계 정도는 평균 64.60점이었고, 구

체적으로하위영역별도움정도는평균16.96점, 배타성정도는

평균 8.42점, 인정 정도는 평균 8.77점, 자기표현 정도는 11.93

점, 갈등 정도는 평균 18.95점이었으며, 부모 양육태도는 평균

145.92점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 애정-적대정도는

평균 38.33점, 자율-통제정도는 평균 32.85점, 성취-비성취정

도는 평균 37.64점, 합리-비합리정도는 평균 37.10점이었다.

애착안정성 정도는 평균 28.60점이었으며,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87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

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변수 척도의 점수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뉘어 분석하였고, 또래관계, 부모 양

육태도,애착안정성 점수에서 상, 하위 25%에 속하는 대상자의

외로움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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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M (SD) Range

Grade Fifth 113 (54.6)
Sixth 94 (45.4)

Gender Male 98 (47.3)
Female 109 (52.7)

Age 10.9 (0.75) 10-13
Weight 42.3 (9.06) 21-80
Height 149.7 (6.65) 130-168

Father’s job Office work or  90 (43.5)
engineer

Professional work 65 (31.4)
Self-employed 19 (9.2)
Others 33 (15.9)

Mother’s job No  73 (35.2)
Part time 97 (46.9)
Full time 37 (17.9)

Cohabitation Cohabiting 191 (92.3)
with father Not cohabiting 16 (7.7)

Cohabitation Cohabiting 201 (97.1)
with mother Not cohabiting  6 (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7)



4.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부모 양육태도, 또래관계,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

본연구대상자의외로움과관련요인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

결과, 외로움은 애착안정성(r=-.43, p=.000), 부모양육태도(r=

-.45, p=.000), 또래관계(r=-.46, p=.000)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고, 또래관계의 도움(r=-.41, p=.000), 배타성(r=-.37,

p=.000), 인정(r=-.46, p=.000), 자기표현(r=-.18, p=.000),

갈등(r=-.43, p=.000)의 하위영역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

인 애정-적대(r=-.54, p=.000), 자율-통제(r=-.15, p=.000),

성취-비성취(r=-.29, p=.000), 합리-비합리(r=-.41, p=.000)

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갈

등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

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및 애착안정성을 단계별 중회귀분석

을실시한결과 대상자의 외로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는 양육태도의 애정-적대(28.2%)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또래관계에서 인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

정성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상자의 외

로움을 3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아동기 외로움은 사회 발달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

향하는 정서상태로(Krause-Parello, 2008) 지속되는 정서적

스트레스이지만 종종 잘못 이해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정도를 확인하

고, 외로움에 영향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5, 6학년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87점이었

고, 5학년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35.50점이었다. 이는 보통 수

준 이하의 점수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대구 소재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Park (2003)이 보고한 외로움 평균점수

31.68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고, 5, 6학년의 외로움 평균 점수를

33.13점으로보고한Kim (2006)의연구보다높게나왔다. 물론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및 외로움

J Korean Acad Nurs  39(3), 2009년6월

405

Variables Range M (SD)

Loneliness 24-68 35.87 (7.86)

Peer relationships 27-97 64.60 (14.20)
Aid 5-25 16.96 (5.01)
Exclusivity 3-15 8.42 (2.84)
Validation 3-15 8.77 (2.83)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4-20 11.93 (4.17)
Conflict 5-25 18.95 (3.82)

Parental rearing attitudes 95-186 145.92 (17.36)
Affection-hostility 15-50 38.33 (5.75)
Autonomy-controlling 21-44 32.85 (4.15)
Fulfilling-non-fulfilling 25-50 37.64 (5.14)
Rationale/irrationale 17-50 37.10 (6.50)

Attachment security 15-58 28.60 (6.97)

Table 2. Level of Loneliness, Peer Relationships, Parental Rearing
Attitudes, Attachment Security

Loneliness

M (SD)

Peer relationships Lower 25% 51 40.78 (9.977) 5.173 .000
Upper 25% 50 32.38 (5.753)

Parental rearing Lower 25% 54 40.85 (9.557) 6.475 .000
attitudes Upper 25% 55 31.75 (4.142)

Attachment Lower 25% 58 31.62 (4.299) 6.156 .000
security Upper 25% 61 39.69 (9.056)

Table 3. Difference in Mean Scores for Loneliness by the Level of
Peer Relationships,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Attachment
Security (N=207)

t pVariables Category n

Loneliness

r p

Peer relationships -.46 .000
Aid -.41 .000
Exclusivity -.37 .000
Validation -.46 .000
Disclosure of negative affect -.18 .012
Conflict -.43 .000

Parental rearing attitudes -.45 .000
Affection-hostility -.54 .000
Autonomy-controlling -.15 .035
Fulfilling-non-fulfilling -.29 .000
Rationale/irrationale -.41 .000

Attachment security -.43 .000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Variables β t (p) R2 F p

Parental rearing attitudes 29.81 .000
Affection-hostility -.272 -3.34 (.001) .282

Peer relationships
Validation -.265 -4.06 (.000) .363  
Conflict -.155 -2.36 (.020) .383

Attachment security -.151 2.00 (.047) .396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for Loneliness (N=207)



본 연구와선행연구는(Kim, 2006; Park, 2003) 일부지역의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표집으로 단순 비교는 신중해야

하나 아동기에서 외로움 정도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로움의예측요인으로또래관계정도는평균64.60점으로보

통이상의점수였으며, 상호간의의견불일치정도가평균18.95

점으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고, 상호간의도움정도역시평

균 16.96점으로보통수준이상이었다. 반면애착안정성은28.60

점으로보통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사

회적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장되면서 또래관계를 중요시하

고 또래친구와더많은시간을보내게되어부모에게갖는안정

감의느낌에 의한 영향은 줄어드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하위영역별 애정-적대의 평균 점수가 38.33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는본연구와동일한도구로측

정하여 애정-적대의 평균점수가 39.96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

한 Tak (200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대상자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지각할

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외로움 척도 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와 외로움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Shin (2007)은 만족스런 우정

을 형성하지 못할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또

래로부터 고립되면서 아동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

고 불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새

로운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Rubin & Ross, 1990).

부모의양육태도와아동의외로움간의관련성연구를보면엄

마와 아빠의 수용이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켰고, 아빠의 병리

적 통제는 외로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하였다(Richaud de

Minzi, 2006). 국내연구에서 Kim (2001)은 부모의 사랑-수용

정도에따라외로움의평균값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고하였고,

Lee (2001)는 본 연구와 동일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이용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

일수록 아동의 외로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외로움이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정적인 부모는 또래관계에서협조

적이며, 친사회적인자녀를둔반면, 애정적이지않은부모는공

격적이고 불순응적인 자녀를 두었다는 연구(Radke-Yarrow,

Richters, & Wilson, 1988)를 통해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

도와 외로움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또래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로움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통해 교우관

계의질과부모의애정적인양육태도는아동의긍정적인발달과

관련되며, 아동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울러 Kerns와 Stevens (1996)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안정

적인 애착을 보고한 아동들은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지적하였

고, Liberman, Doyle과 Markiewicz (1999)은 안정적인 애착

은 친밀한 우정을 맺게 해주며 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

으며, 이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

에서수용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부모와애

착의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외로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 예측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에서외로움은또래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과통계적

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도움, 인정, 갈등이 배타성, 자기표현

보다 외로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 양육태도 하위영

역은 애정-적대, 합리-비합리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보다

외로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관관

계가 높은 부모 양육태도 하위영역의 애정-적대와 또래 관계

하위 영역인 인정, 갈등은 대상자의 외로움 예측요인의 주요한

변수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

에 대해서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외로움

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 영

역인 애정-적대로 외로움을 28.2%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또래관계에서 인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정성 등 4

가지변수가외로움을39.6% 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Doh (1996)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성 및 통제성 등의 4가

지양육행동 변인들 중에 아동의 외로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온정적일 수록 외로움이 낮은

반면, 부모의 통제성은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가족분위기, 부모의 사랑 수용으로 외로움 변수

의 변량 가운데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분위기와 부모의 사랑 수용이 외로움에 유의한 순효과를 가지

고 있고 외로움과 부적인 관계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분위기가 좋고 부모의 사랑-수용정도가 높을

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지각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수용, 온정의 개념과 동일한 부모 양육태도의

애정-적대가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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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지위로써 아동이 지각하는 인기정도나 친구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정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Kim & Song, 2001)와,

Shin (2007)의 한국 초등학교 5, 6학년의 또래관계, 사회행동,

학업수행능력, 외로움 간의 관계 연구 결과 또래수용, 친구 수,

우정의 질이 외로움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결과는 친구

들에게잘받아들여지지않는아이가잘받아들여지는아이보다

더 큰 외로움을 표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 간의 인정

및수용정도와의견불일치의갈등이아동의외로움을유의하게

예측한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아동기 외

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고립되지 않도

록잘 지도하고 배려하는것이 중요함을알 수 있다.

이러한일련의선행연구결과와함께본연구결과는외로움이

개인 내 심리적 구조의 기능이지만 결국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기때문에, 아동에게있어외로움이라는정서를이해하기

위해서는인간의기본적발달이이루어지고인생의초기인간관

계가 시작되는 가족적 맥락을 고려하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후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이전되는 시기임을 참조하여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 간

호 중재 개발 시 또래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 207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외로움 간의

관계와 외로움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횡단

적 서술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외로움은 또래관계, 부

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상위 25%그룹이 하위 25%그룹보다

외로움 점수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

로움과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상자가 지각한 또래

관계, 부모양육태도, 애착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

수는부모양육태도의하위영역인애정-적대, 또래관계에서인

정, 갈등의 하위 영역 그리고 애착안정성 등 4가지 변수가 외로

움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아동기에간과되고있는다른건강문제

의 위험요인인외로움을측정하고외로움관련요인으로학령기

아동에게있어또래못지않게부모의양육태도및애착안정성과

같은가족환경요인의역할을실증적으로확인하였다는점에서

의의를찾을수있다. 따라서아동의발달적맥락에서중요한개

념인또래관계와아동에대한부모의역할이강조되는가족환경

요인과 외로움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족과 학교 환경 내에서 아동기 외로움에 대한 예방 및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서 애착안정

성, 양육태도, 또래관계 등 심리환경적 변인의 일부를 다루었는

데 추후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등 다

른 요인들을포함한 포괄적인 탐색을 시도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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